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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구룡사의겨울하늘은변화무쌍한자연을통해자기

의모습을드러내고, 천만가지소리를통해자신의목소리를전

한다. 하늘은앙상한겨울숲으로내려와나무와나무사이를거

닐며, 나무줄기와가지를스치는바람소리로우리에게말을걸

고 있다. 다만 귀 열린 자만이 고개를 끄덕일 것인저... 숲은 겨

울에 이르러서야 내밀한 자신의 속내를 보여준다. 동안거(冬安

居)로앉아있는치악산구룡사의겨울숲은단식을끝낸사람처

럼거칠고야위었지만, 오히려내면은고요하고평화롭다. 

치악산(1,288m)은 백두대간이 오대산에서 남서쪽으로 갈라

진차령산맥한가운데우뚝솟은산이다. 주봉인비로봉을중심

으로 북남 방향으로 매화봉-천지봉-비로봉-향로봉-남대봉

으로 산줄기가 흐르고 있다. 남북 주능선을 경계로 해 서쪽은

경사가 급하고, 동쪽은 부드럽다. 서쪽 골짜기 물들은 섬강을

만들고, 동쪽 골짜기 물들은 주천강으로 흘러든다. 주차장에서

내리면 겨울인데도 상큼한 금강송 솔내음이 얼굴을 확 덮친다.

원주 치악산을 비롯해 영월 사자산, 정선 가리왕산, 삼척 두타

산을 잇는 지역의 소나무들은 거의가 금강형 소나무[�剛松]

이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베어지고, ‘못난 솔이 선산을

지킨다’는 속담처럼 지금의 솔들은 열성유전된 것들만 남아있

다. 

매표소에서 구룡교-구룡사-세렴폭포-사다리병창으로 이

어지는 구룡계곡은 탐방객들의 잦은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생

태계가 비교적 튼실하다. 구룡계곡에는 곳곳에 크고 작은 소가

있다. 이소들은계곡의민물고기들이겨울을나는생명의아지

트이다. 물은 깊을수록 따뜻하다. 그래서 겨울이면 물고기들이

소에 모여 겨울을 난다. 구룡사 숲길은 유감스럽게도 보도벽돌

길이다. 이 숲길은 낙엽 지는 떨기나무와 늘푸른나무들이 섞여

있는 혼효림이다. 떨기나무 숲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늘푸른

숲보다회화적(繪畵的)이다. 신록의숲을부드러운수채화로비

유한다면, 단풍숲은현란한유화에비유될것이다. 

또, 잎을 떨군 허허로운 겨울숲은 흑백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수묵화에비견될수있을것이다. 떨기나무가운데특히신나무

는옛스님들과인연이깊은나무이다. 예전에스님들이신나무

잎에서 잿빛 물감을 얻어 승복을 물들이곤 했다. 잿빛은 모든

것을놓아버린자재원융의색이요, 무소유의색이다. 잿빛은삿

된것을허허로이떨군겨울숲의색을그대로닮아있다. 

겨울철이라곤충들은거의눈에띄지않는다. 그러나, 성충으

로 월동하는 네발나비, 청띠신선나비, 작은멋쟁이나비, 실잠자

리, 등검은쌍살벌등은바위틈이나어디엔가숨어있을것이다.

겨울동안 이들은 몸 속의 체액을 자동차의 부동액처럼 바꾼다.

열정과욕망의뜨거운피를냉정과탈속의차거운피로바꾸고

서야동안거에드는것이다. 

허허로이잎을떨군숲사이로새들의지저귐이감미롭다. 마

침오색딱다구리한마리가따발총쏘듯나무를쪼아대고있다.

구룡사숲은딱다구리숲이라고해도좋을정도로다양한딱다

구리들이 살고 있다. 까막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

리, 쇠딱다구리... 모두가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보금자리를 만

든다. 딱다구리들의구멍집은가끔다른새들도들어와세를산

다. 심지어는청솔모와다람쥐까지도제집처럼드나든다. 이렇

듯 딱다구리처럼 생물 간의 상호작용과 생물다양성 유지에 도

움을주는종을키스톤종(Keystones Spesies)이라고한다. 

일주문인 원통문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국사단이 앉아있다.

‘國師’가 아니라‘局司’이다. 국사신앙은 전통불교 신앙이 아

니라 습합된 전통 민간신앙의 하나이다. 국사는 형국(形局)을

주관하는지신(地神)이다. 국사는치악산의산지기요, 구룡사의

숲지기 신인 셈이다. 국사당 뒷쪽 조릿대들이 낮은포복으로 산

기슭을 기어오르고 있다. 조릿대는 다른 나무들의 잎새가 무성

한 여름날에는 햇볕을 못 받아 건강이 좋지 못하지만, 다른 나

무들이잎을떨군다음이면제모습을드러낸다. 

사천왕문 주변에 늘어선 잣나무는 본래 북방의 나무로, 치악

산이 남방한계선이다. 만주와 일본에도 자생하고 있지만, 일찍

이 우리 잣나무를 최고로 쳤다. 중국에서는 신라송이라 했고,

서구에서는지금도‘한국소나무’라고부른다. 구룡사보광루는

옛스런맛이더깊은전각이다. 다듬지않은자연목기둥, 그기

둥을받치고있는막돌그랭이, 흙을치지않은판벽, 채광과통

풍을 위한 살창 등등은 보광루가 생태건축물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대웅전이나 얼마 전에 불사를 마친

천불전, 심검당보다품작이높은전각이다. 

새로지은심검당아래보호수로지정된은행나무한그루가

있다. 보호수들은저마다주민등록번호를갖고있다. 이은행나

무는 주민등록번호가‘강원-원주-38’이다. 구룡사 주변 숲에

는 박새류들이 많다. 박새, 쇠박새, 진박새, 곤줄박이, 북방쇠박

새…그리고박새와딱따구리의중간쯤되는동고비까지. 박새

류들은산새가운데사람들과가장친숙한새이다. 새들은곤충

을즐겨잡아먹다가배고픈겨울이되면식물성으로바뀐다. 곤

줄박이는 가슴이 붉어서 다른 박새들과 쉽게 구별된다. 머리와

뺨에나있는연노란색줄도예쁘다.무엇보다귀여운것은사람

을두려워하지않고가까이접근해오는친밀감이다. 

구룡소에서 대곡야영장까지는 걷기에 딱 좋은 부드러운 흙

길이다. 눈맛 좋은 금강송들이 개울 건너에 숲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큰 나무 아래 송긋송긋 솟아나야 할 어린 솔들이 전혀

보이지않는걸보면치악산의금강송도저숲이마지막일것이

다. 그 야영장 숲을 왼쪽으로 끼고 돌면 아까 지나온 국사단에

이르는또다른산길이이어진다. 인적이드물어더욱호젓한명

상의 숲길이다. 20-30년생 젊은 전나무 숲이 있어서 삼림욕하

기에도좋은산길이다.  대곡야영장에서세렴폭포까지는1킬로

미터 남짓하다. 위로 올라갈수록 소나무보다 활엽수들이 더 많

아진다. 치악산은남방계식물과북방계식물이겹치는곳으로,

비교적 종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그 가운데 옻나무는 치악산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나무이다. 옻을 얻기 위해 신라 때 중국으

로부터 들여와 치악산 주변에 맨먼저 심었다. 그래서 원주지역

은지금까지도옻칠공예가성하다. 

세렴폭포에 이르는구간에서는 졸참나무와 신갈나무들 군락

이 심심찮게 관찰된다. 참나무끼리도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한다. 대개갈참나무→떡갈나무→졸참나무로숲의천이가이

루어진다. 가파른경사면에졸참나무, 신갈나무, 층층나무, 까치

박달나무, 서어나무, 당단풍나무, 고로쇠나무, 들메나무, 박달나

무, 까치박달나무, 물박달나무 등이 아예 얼음이 된 흰 눈을 온

몸에뒤집어쓴채겨울을참고있다. 나무들의겨울나기는스스

로 잎을 떨구는 자기 구조조정을 거쳐서 줄기를 지상에 그대로

둔채의연히견디어낸다. 잎을떨구어내지않으면그수많은잎

을 다 먹여살려야하는 고통에 시달린다. 식물들의 겨울잠은 기

온이차고물이부족한시련의겨울을나기위한 방편이다. 

글∙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겹치는 곳

다양한 種 나타나 (9) 강원도 치악산 구룡사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이호신作‘구룡사일주문’(48×32)1996년.

◇구룡사 주
변 숲에사는 동
고비(오른쪽)와
박새(아래).

◇치악산을지키고있는‘금강송’.


